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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인에게 전기가 없는 생활은 

상상하기 힘들다. 이런 이유 때문에 

현대인의 삶에서 뺄 수 없는 3대 기(

氣)로 공기(空氣), 습기(濕氣)와 함께 

전기(電氣)를 꼽기도 한다. 

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소중

한 전기의 존재! 하지만 중요성만큼

이나 전기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

어서 잘못 관리하게 되면 매우 위험

한 존재이기도 하다. 감전 사고도 전

기의 위험 가운데 하나이다. 감전은 

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무서운 

사고이다.

감전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 지 알 수 없다. 물기가 

있는 화장실에서 전기제품을 사용할 때는 특히 조심해

야 한다. 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제품을 만질 때는 마른 

장갑을 끼거나 전기가 흐르지 않는 물건 등을 이용해 다

루는 것이 안전하다.

그러나 무의식적으로, 또는 본의 아니게 감전이 걱정

되는 전기제품을 손으로 만져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

다. 이럴 때는 손바닥으로 만지지 말고 손등으로 살짝 

터치해서 전기가 흐르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에 사용해

야 한다. 왜 그럴까?

‘아시아경제’에 따르면 이는 손의 구조 때문이다. 손

바닥으로 전기가 흐르면 근육이 자동으로 수축해 자신

도 모르게 주먹을 쥐듯 손을 오므리게 된다. 얼른 놓아

야 할 전기가 흐르는 기기를 오히려 더 꼭 쥐게 되는 셈

이다. 잠깐 찌릿하고 지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화

상을 입는 상황으로 피해가 커지게 되는 것이다.

반대로 손등으로 살짝 터치했다면, 잠깐 찌릿한 불쾌

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위험천만한 전기 관련 기기와 

반대쪽으로 손이 향하기 때문에 더 심각한 상황은 피

할 수 있다.

이는 감전사고를 발견했을 때도 

마찬가지이다. 보통 감전사고로 

쓰러진 사람을 발견하면 먼저 흔

들어서 깨우려고 하는데 이 때 손

바닥이 감전 당한 사람에게 먼저 

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. 손등

으로 먼저 터치해본 뒤에 조치를 

취해야 한다.

손을 사용할 때도 왼손보다 오

른손을 쓰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. 사람의 심장이 왼쪽

에 있기 때문에 왼손이 오른손보다 심장과 더 가깝다. 

따라서 왼손을 통해 감전사고가 일어나면, 오른손보다 

심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훨씬 높다.

왼손잡이들은 버릇이 돼 본능적으로 왼손을 먼저 사

용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. 전기제품

을 만질 때는 손등으로 먼저 터치한 뒤에 오른손으로 만

지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.

감전사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다. 한 순간에 심

각한 부상을 당하거나, 심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. 

평소에 젖은 손으로 전기 관련 기기를 만지지 않고, 1

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지 않으며, 플러

그를 뽑을 때도 무리해서 선을 잡아당기지 않는 것은 

기본이다.

매일 사용하는 헤어드라이어나 휴대전화 충전지에 감

전됐다는 소식을 듣는 것은 그리 낯설지 않다. 물기 묻

은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다 감전되거나, 어린 아이가 

휴대전화 충전지를 입으로 가져가 빨다가 사고를 당하

기도 한다. 방심하지 않고, 생활 속에서 안전 요령을 습

관화해야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.

전기 제품 누전 테스트 오른손 손등으로 하는 이유


